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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시 태어난‘빛의 항구’화수부두 … 과거의 영화 되찾길

- 인천 동구 볼거리 창출로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견인 -

- 라이팅 쇼, 빔 프로젝션 매핑, 조명사인, 포토존 등 구성 - 

인천광역시는 화수부두 주변 지역의 어두운 환경을 개선하고 활기찬 

부두로 거듭나기 위한 ‘빛의 항구’ 화수부두 주변 연출 사업을 마

무리 했다고 밝혔다.

화수부두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곳으로서 70년대까지 수도권 제일의 

새우 젓 전문 시장이었다. 연평, 백령 근해에서 잡은 생선의 집하부두

로 유명했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어항이었으나, 최근에는 상권이동과 

도심외곽 위주의 개발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작은 부두이기

도 하다.

시는 ‘빛의 항구’ 화수부두 주변 연출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추

진해왔다. 동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 부

두 주변의 환경을 새롭게 리뉴얼(renewal) 하는 효과와 함께 동구 지

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번 사업은 라이팅 쇼, 빔 프로젝션 매핑, 조명사인 및 포토존의 4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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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경관 컨텐츠로 구성돼 있다.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레트로

(Retro)한 분위기의 야간경관 연출사업으로 어두운 화수부두 주변 환

경을 밝게 개선해 활기찼던 과거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의도가 담겼

다.

야간경관 연출은 동구청에서 시설인수 후 정상운영을 시작하게 되며, 

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19시부터 23시까지, 동절기인 11월부터 

3월까지는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.

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“정감어리고 옛 정취를 아직까지 간

직하고 있는 화수부두가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인천의 명물로서 재탄

생했다”며 “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기찬 부두 환경 조성과 더불어, 

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

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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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참고자료】

“빛의 항구”화수부두 주변 야간경관 연출 사업

동구 화수부두 주변을 야간경관 컨텐츠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볼

거리와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

화에 기여하기 위한 야간경관 연출 사업

□ 용역개요

  ㅇ (용역기간) 2021.11.23. ~ 2022. 04. 21

  ㅇ (사 업 비) 484,450천원

  ㅇ (용 역 사) ㈜누리플랜, ㈜팔레트온

  ㅇ (사업내용) 라이팅 쇼, 빔프로젝션 매핑, 사인조명 및 포토존 설치

□ 그 동안의 추진사항

  ㅇ 2021. 11. 23.: 계약 및 착수

  ㅇ 2021. 12. 02.: 주민설명회 개최(화수부두 경로당)

  ㅇ 2021. 12. 06.: 착수보고회 개최

  ㅇ 2022. 04. 06.: 용역 컨텐츠 영상 시연 1차 현장검사

  ㅇ 2022. 04. 14.: 용역 컨텐츠 영상 시연 2차 현장검사

  ㅇ 2022. 04. 21.: 준공(준공계 접수)

□ 향후일정

  ㅇ 2022. 04.: 동구청 인계인수

  ㅇ 2022. 05.: 시설 운영

    

<시설운영계획>

• 하절기: 4월부터 10월까지 (19시 ~ 23시)

• 동절기: 11월부터 03월까지 (18시 ~ 22시)


